
미국산 콩 두부에서 GMO 검출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회장 김재옥)이 9월26일 주장했다.

소비자모임은 8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서울시내 백화점과 할인점 8곳에서 판매되는 씨리얼, 두유, 캔옥수

수, 두부, 팝콘, 콩가루 28종을 수거해 유전자분석기관인 ㈜한국유전자검사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C사의

두부 2종과 S식품의 두부 1종, H사의 두유 1종, S사의 팝콘 1종에서 GMO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GMO 성분이 나온 제품은 모두 미국산 대두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소비자모임은 현행 GMO 표시제에 따르면 가공식품에는 유전자조작 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

를 해야 하나 GMO가 검출된 제품에 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전자검사센터는 풀무원의 자회사로 2000년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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